
■ ‘낡은 고교체제 쇄신’ 12회 연속 토론회 - 제4차 토론회 예고 보도자료(2013. 10. 16)

10/17(목), 자율형 사립고와 일반고
의 비교 분석을 통해 현 고교 체제로 
인한 교육 격차의 실태를 밝힙니다.
▲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10월 17일 목요일 오후6시30분, ‘낡은 고교체제 쇄신’ 12회 연속

토론회 중 제4차 토론회를 개최함
▲제4차 토론회는 <자율형 사립고와 일반고의 비교 분석을 통해 현 고교 체제로 인한 교육 

격차를 살핀다> 라는 주제로 열림
▲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고교체제 개편의 핵심인 자율형 사립고의 도입과 확대는 고교 교

육의 다양화와 내실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획일
적인 입시 위주의 교육을 강화하였으며 고교 체제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침

▲일반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학생을 확보하기가 용이한 자율형 사립고의 등장은 
선발효과에 의한 자율형 사립고와 일반고의 격차를 확대하면서 고교 서열화를 더욱 심화
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

▲고교 체제 전반에 미친 이와 같은 교육 격차의 실태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이 
논란의 핵심축인 자율형 사립고와 일반고의 학교 및 학생 특성을 비교 분석하여 자율형 
사립고와 일반고의 현황과 실태를 종합적으로 정리함

▲이를 기초로 현 고교 체제로 인한 교육 격차의 문제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
자율형 사립고의 대안을 구체적이고 정교하게 모색하는 출발점으로 삼고자 함

사교육걱정없는세상(이하 사교육걱정)은 오는 10/17(목), ‘낡은 고교체제 쇄신’을 위한 12
회 연속 토론회 중 제4차 토론회를 개최합니다.

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고교체제 개편(이른바 ‘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’)의 핵심에
는 자율형 사립고의 도입과 확대가 있습니다. 2007년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
핵심 교육공약이었던 자율형 사립고는 이명박 정부 들어 교육과정·교원인사·학사운영 등에 
대한 폭넓은 자율권을 부여받고 그 책무성을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에 의해 묻는 사립학교



의 새로운 운영모형으로 도입되었으며, 현재 전국적으로 총 49개 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
다.

이명박 정부가 이처럼 자율형 사립고를 도입한 배경에는 사립학교에 폭넓은 자율권을 부
여하게 되면 학교는 다양한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수렴하면서 설립목적과 교육과정의 
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게 될 것이고, 이는 전반적인 고교 교육의 다양화와 내
실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있었습니다. 하지만 불행하게도 현
실의 자율형 사립고는 이런 기대와는 정반대로 운영이 되면서 오히려 획일적인 입시 위주
의 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. 또한 이런 자율형 사립고의 문제는 자율형 사립고에만 그치지 
않고 고교 체제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. 일반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학
생을 확보하기가 용이한 자율형 사립고의 등장은 선발효과에 의한 자율형 사립고와 일반
고의 격차를 확대하면서 고교 서열화를 더욱 심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

그동안 자율형 사립고에 대한 문제제기와 지적은 꾸준히 있어왔지만 산발적으로 이루어졌
던 한계가 존재하였습니다. 따라서 자율형 사립고와 일반고의 현황과 실태를 종합적으로 
정리하고, 이를 기초로 현 고교 체제로 인한 교육 격차의 문제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하
고 있는 자율형 사립고의 대안을 구체적이고 정교하게 모색하는 출발점으로 삼고자 하였
습니다. 

그리하여 이번 4차 토론회는 자율형 사립고와 일반고의 비교 분석을 통해 현 고교 체제로 
인한 교육 격차를 살펴보았습니다. 이를 위해서 우선 △자율형 사립고와 일반고의 신입생 
중학교 내신 성적, 고교 진학 동기, 부모의 사회·경제적 수준, 학교 만족도, 수업 만족도, 
방과후학교 참여 현황, 사교육 참여 및 사교육비 지출 현황을 비교·분석하여 정리하고, 또
한 △자율형 사립고의 특색없는 특색사업 운영 실태, 국영수 위주의 정규교육과정 편성 및 
운영 실태,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속진형 교육과정 운영 실태, 과도한 방과후학교 및 자율
학습 운영 실태, 교과수업 위주의 신입생 입학전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. 
그리고 △학교 유형별로 교육여건(학생일인당 교사수, 학급당 학생수, 교사경력, 정규직교
사 비율, 기간제교사 비율 등)을 비교·분석하여 현 고교 체제로 인한 교육 격차를 심도있게 
드러내고자 하였습니다.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.

2013. 10. 16. 사교육걱정없는세상 
(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)



일시 주 제 (■ : 발제자,  □ : 논찬자)

1회
(9/26, 목) 

서열화된 고교 체제와 복잡하고 불공정한 고교 입학 전형의 문제점

■ 안상진 (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)
□ 김성수 (경기도 신능중 혁신부장, 수학교사)
□ 양승실 (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)
□ 오기열 (교육부 학교정책과 교육연구관) 

2회
(10/10, 목) 

성적 중심 고입 전형으로 인한 중학교 교육 및 평가의 문제

■ 김태훈 (봉화중 교사,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위원)
□ 김원미 (가원중 교사)
□ 김일환 (교육부 창의교수학습과 교육연구사)
□ 신현승 (대안학원장)
□ 한성준 (신흥중 교사,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)

3회
(추후 예정) 현 고교 체제가 중·고교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 및 실태 분석

4회
(10/17, 목) 

자율형 사립고와 일반고의 비교 분석을 통해 
현 고교 체제로 인한 교육 격차를 살핀다

■ 김승현 (숭실고 교사,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실장)
□ 김양분 (한국교육개발원 교육조사통계본부 조사분석연구실장)
□ 이규철 (성문고 교사)
□ 이재복 (교육부 학교정책과 교육연구사)
□ 조창완 (안산동산고 교사)

5회
(10/24, 목) 

현재의 고교 체제가 학교 교육의 다양성에 기여하는가?

■ 안상진 (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)
□ 이광호 (함께여는교육연구소 소장)
□ 장슬기 (소명중고 교사)
□ 허경철 (전 KICE 교육과정연구본부장)

6회
(11/07, 목) 학교 유형별 실태 조사 ① 과학고·영재학교

7회
(12/03, 목) 학교 유형별 실태 조사 ② 외고·국제고

8회
(11/14, 목) 학교 유형별 실태 조사 ③ 자사고

9회
(11/21, 목) 학교 유형별 실태 조사 ④ 특성화고·마이스터고

10회
(11/28, 목) 대안 탐색 ① : 고교 체제 개편의 역사를 살핀다.

11회
(12/5, 목) 대안 탐색 ② : 해외 사례를 살핀다.(영미/북유럽/서유럽)

12회
(12/12, 목) 대안 탐색 ③ : 고교체제 쇄신 원리와 새 모형을 제시한다.

■ 행사명 : ‘낡은 고교체제 쇄신’ 12회 연속 토론회 – 제4차 토론회

□ 일  시 : 2013. 10. 17. (목) 오후 6시 30분

□ 주  관 : 사교육걱정없는세상

□ 장  소 :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대회의실

□ 문  의 : 양신영, 홍진아 연구원 (02-797-4044. 내선214)

■ 토론회 세부 일정


